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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부모의 관심과 관여는 대체로 아동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자녀가 성인기
에 진입한 이후까지도 과도한 관여를 지속하는 이른바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청년 
자녀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성인진입기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이들의 정신병질 성향과의 관계에서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모에게 하는 거짓말의 매개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전국 대학생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고, 최종 분석에 437명을 포
함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자녀의 부모를 
향한 거짓말 정도, 그리고 자녀의 정신병질 성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부모를 향한 거짓말 정도 또한 정신병질 성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대학생 자녀의 부모를 향한 거짓말은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정신병질 성향 간의 관
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인진입기 자녀들은 부모의 헬리콥터 역
할을 높게 지각할수록 일상생활에서 부모에게 더 거짓말을 자주 하며,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높은 정신병질 성향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성인진입기, 헬리콥터 부모역할, 거짓말, 정신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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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발달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특히 자녀의 심리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잉통제적 양육은 자녀의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rber, 1996; 
Silk et al., 2003). 이러한 통제적인 양육의 부정
적 효과는 서구 문화뿐 아니라 상호의존성이 높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Wang, 
et al., 2007). 최근 학계에서는 이러한 과보호적이
고 과잉통제적인 양육방식이 아동기 및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진입기 또는 성인 초기까지 유지되는 경
우를 헬리콥터 부모역할(helicopter parenting)이
라 일컬으며 이에 주목하고 있다(e.g., Bradley- 
Geist & Olson-Buchanan 2014; Kwon et al., 
2016; LeMoyne & Buchanan, 2011; Odenweller 
et al., 2014; Padila-Walker et al., 2012; 
Schiffrin et al. 2014; Segrin et al. 2012).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마치 부모가 헬리콥터처럼 
자녀의 상공을 맴돌며(hovering)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착륙할 준비가 된 것처럼 행동하
는 것을 빗댄 용어로, 부모가 이미 성인기에 진입
한 자녀의 사회적, 학업적 그리고 직업적 문제 등 
삶의 전반에 높은 수준으로 개입하여 자녀의 자율
적인 의사결정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의미한
다(LeMoyne & Buchanan, 2011; McGinley, 
2018; Schiffrin et al., 2014). 여러 문화권에서 
수행된 선행 연구의 결과들은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성인진입기(emerging adulthood) 청년들의 심리
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안하
였다(김가연, 박주희, 2019; 안혜연, 설경옥, 2020; 
Bradley-Geist & Olson-Buchanan 2014; Kwon 
et al., 2016; LeMoyne & Buchanan, 2011; 
Luyckx et al., 2007; Odenweller et al. 2014; 
Padila-Walker et al., 2012; Schiffrin et al. 

2014; Segrin et al., 2012; Urry et al., 2011). 
예를 들어, 대학생들의 지각된 헬리콥터 부모역할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았으며, 삶의 만족
도가 낮았고(Schiffrin et al., 2014), 불안 수준이 
높았다(Stevens et al., 2015). 이와 일관적으로 대
학생들의 지각된 헬리콥터 부모역할 정도는 그들이 
우울 및 불안으로 인해 받은 약물 처방 및 별도로 
처방받지 않은 진통제 사용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LeMoyne & Buchanan, 2011).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역시 지각된 헬리콥터 부모
역할 수준과 대학생의 우울 수준 간의 정적 관계를 
확인하였다(김가연, 박주희, 2019). 연구자들은 이
러한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경로에 대하여, 독립
성의 획득을 도모하는 성인진입기 발달의 특성상
(Arnett, 1998; Nelson & Barry, 2005), 부모의 
과보호와 과도한 관여가 자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자기 효능감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Reed et al., 2016; Schiffrin et al., 2019).

헬리콥터 부모역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
라 최근에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중 한 영역은 성인진입기 청년들
의 사회도덕성이다. 최근의 선행 연구들은 헬리콥
터 부모역할이 성인진입기 청년의 사회적 적응 및 
도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한다(정경미, 조성현, 박찬솔, 2021; Kouros et 
al., 2017; McGinley, 2018; Padilla-Walker, 
2014; Segrin et al., 2012, 2013; Spokas & 
Heimberg, 2009). 예를 들어, 헬리콥터 부모역할
을 높게 보고할수록 대학생들은 높은 사회 불안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ouros et al., 2017; 
Spokas & Heimberg, 2009). 또한, 헬리콥터 부
모역할을 높게 지각할수록 대학생들은 낮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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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 그리고 낮은 또래 관계 역량(peer social 
competence)을 보였다(Moilanen & Manuel, 
2019). 나아가, 헬리콥터 부모역할 수준은 자녀의 
타인에 대한 낮은 공감 그리고 낮은 친사회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cGinley, 2018; 
Nelson et al., 2019; Schiffrin et al., 2021). 연
구자들은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해, 자녀의 성공에 
지나친 초점을 두는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자녀로 
하여금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게 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관점조망
(perspective-taking) 혹은 공감 능력을 저해함으
로써 결과적으로 자녀의 친사회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McGinley, 2018; Schiffrin et 
al., 2021).

관련하여, 일련의 선행 연구들은 헬리콥터 부모
역할이 성인진입기 자녀의 성격 특질의 발달과도 
어떠한 연관을 보이는지 살펴본 바 있다. 특히, 선
행 연구들은 자기애성(narcissism) 특질에 주목하
여,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높을수록 성인진입기 청
년들의 특권 의식(entitlement) 혹은 자기애적 성
향이 높음을 발견하였다(Segrin et al., 2012, 
2013).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주로 보이는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높은 반응성(responsiveness)을 보이
고, 자녀의 위험 혹은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즉각
적인 도움 혹은 개입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녀들로 
하여금 스스로가 예외적으로 중요하며 다른 사람들
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인식하게 한
다는 것이다.

이에 나아가, 본 연구는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성
인진입기 청년들의 정신병질(psychopathy) 성향 
간의 관계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정신병질은 자기
애성 그리고 마키아벨리즘과 함께 성격의 ‘어두운’ 
3요소로 여겨지는데, 이는 이 세 가지 성격 특질이 

모두 공통적으로 대인관계에서 냉담함, 공감의 부
재, 그리고 이중성이라는 부정적 속성을 공유하기 
때문이다(Paulhus & Williams, 2002). 이 중, 정
신병질은 Cleckley(1976)에 의해 제안된 개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정서적
으로 냉담하며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몰두하는 반사회적인 특성을 보인다(Hare 
et al., 1991; Patrick et al., 1994; Paulhus & 
Williams, 2002). 특히, 정신병질 성향이 높은 개
인들은 대인관계의 맥락에서 타인에게 공감하기보
다는 타인을 목적 달성의 도구로 이용하며, 쉽게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는 특징을 보인다(이수
정, 허재홍, 2004; Book et al., 2006).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청년 자녀의 특권 의식 및 
자기애적 성향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
(Segrin et al., 2012, 2013)를 고려할 때, 이러한 
부모의 과도한 관여가 성격의 또 다른 어두운 측면
인 정신병질의 발달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들은 정신병질 발달에 
유전적 소인이 중간에서 강한 정도의 효과 크기
로 기여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으며(for a 
review see Blair et al., 2006), 특히 정신병질의 
핵심 증상인 공감의 결여와 같은 정서적 역기능에 
있어 유전적 관련성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Viding 
et al., 2005). 보다 최근의 연구들은 유전적 소인
과 함께 환경적 소인 역시 정신병질 성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Viding &　McCrory, 
2018; Waller et al., 2013). 부모의 성격적 특징 
혹은 양육 방식과 자녀의 정신병질 발달 간의 관련
성을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부모의 이기적인 성향
(selfishness; Gao et al., 2021), 부모가 자녀의 
의견에 주로 반대하고 비판하는 적대적인(hostile) 
양육(Kahn et al., 2016)이 청소년 자녀의 정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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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성향과 관련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부
모의 낮은 우호성(agreeableness), 또는 부모의 
높은 신경증(neuroticism)이 권위주의적인 양육
(authoritarian)의 경로를 통해 아동의 과대/속임
(grandiose/ deceitful) 성향을 증가시킬 수 있다
고 제안된 바 있다(Krupić et al., 2020). 특히, 한 
최근 연구는 양육의 부정적인 프로파일이 자녀의 
정신병질 관련 기질과 연관이 있음을 밝혔는데, 이 
부정적인 프로파일에 해당하는 속성들(비일관적 훈
육, 체벌, 과보호 등) 중 하나로 과보호적 양육이 
포함되었으며, 과보호적 양육 자체와 자녀의 정신
병질적 성향과의 관련성 역시 확인되었다(Deng et 
al., 2020).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헬리콥터 부모역
할과 정신병질 성향 간의 관계성을 파악한 연구는 
부재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정신병질과 관련된 양
육 변인들 간의 연관성에 대한 결과들을 검토해볼 
때, 자녀의 실패를 과도하게 염려하고 성공에 몰두
하여 자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허용하지 않으려
는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자녀의 정신병질 성향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성
인진입기 자녀의 정신병질 성향 간에 관련이 있다
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이러한 관련성
이 설명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자녀의 정신병
질 성향 간의 관계에서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에게 
하는 거짓말(lying to parents)의 역할에 주목하였
다. 부모가 과도하게 성인진입기 청년들의 의사결
정에 개입할 경우, 부모-자녀간 갈등이 발생할 수
도 있지만(Smetana & Asquith, 1994), 이와 동시
에 자녀들은 부모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부모에
게 거짓말을 하거나 속임 행동을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실제, 성인진입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같은 연령대의 타인이 부모에게 거
짓말을 하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읽은 후 그 거짓말
이 얼마나 허용될 수 있을지를 평가하도록 하였을 
때, 성인진입기 청년들은 주인공이 자율성을 확보
하고자 하는 동기로 하는 거짓말(“Felt she had 
the right to make her own decisions((거짓말을 
한 이유가) 그녀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
다고 느꼈기 때문에).”)을 다른 종류의 거짓말(예, 
부모에게 반항하기 위한 거짓말)보다 더 허용적으
로 평가하였다(Jensen et al., 2004). 이러한 연구 
결과는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
녀는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모를 속이는 행위
를 더 허용적으로 여길 것임을 예측하게 한다. 관
련하여, 한 최근 연구는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높
게 지각할수록 자신 본연의 모습으로 진실성
(authenticity) 있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지각할 가
능성이 높음을 발견하였다(Turner et al., 2020).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해볼 때, 본 연구에서는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높게 지각한 성인진입기 자녀
들이 부모에게 거짓말을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측하
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헬리콥터 부모역할에 따른 
자녀의 부모에게 하는 거짓말이 성인진입기 자녀
의 정신병질 성향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
였다. 빈번한 거짓말 혹은 속임 행동은 무정서
(callous unemotional)적이고 타인의 권리를 고려
하지 않는 정신병질 성향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Levenson et al., 1995). 선행 연구에 따르면 성
인진입기 청년들이 과거 부모의 양육을 돌이켜보았
을 때, 부모가 양육 과정에서 거짓말을 많이 했을
수록 현재 부모에게 더 거짓말을 자주 하며, 이러
한 부모를 향한 거짓말은 높은 정신병질 성향과 같
은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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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본 연구의 연구 모형

나타났다(Santos et al., 2017; Setoh et al., 
2020). 특히, 두 연구 모두에서 성인 자녀가 부모
에게 하는 거짓말(lying to parents)은 부모가 자
녀에게 성장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정도와 정신병
질을 포함한 성인 자녀의 현재 정신 건강 간의 관
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과 자녀의 정신 건
강 저하와의 관계는 단순한 일방향적 관계가 아니
라, 자녀가 부모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여부가 
매개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성인진입기 청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과보호적인 
부모와의 갈등을 피하고 자신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모에게 빈번한 거짓말과 속임을 행할 것
이라고 예측하였으며, 이러한 부모에 대한 속임의 
경험이 대인관계 전반에서 타인을 조작하고 기만하
는 정신병질적 성향과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
론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성인진입기 자녀들의 
일상생활에서 부모에게 하는 거짓말이 헬리콥터 부
모역할과 자녀의 정신병질 성향을 매개하는지 살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경험하

는 성인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확인하고, 나아가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자녀에게 
미치는 일방향적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던 선행연구
들(Bradley-Geist & Olson-Buchanan 2014; 
Schiffrin et al., 2014; Segrin et al., 2012, 
2013)의 한계를 보완하여 자녀가 부모에게 속임 행
동이나 거짓말을 하는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헬리콥터 부모역할의 영향을 보다 입체적으
로 파악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진입기 자녀가 지각한 부모
의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자녀의 정신병질 성향 간
의 관계를 자녀의 부모를 향한 거짓말이 매개할 것
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을 통해 실시하였다. 연구 참가에 동의한 사람은 
총 499명이었으나, 연구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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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연구 참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62명을 제
외하여 437명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여학생은 
255명(58.4%), 남학생은 182명(41.6%)이었다. 연구
참가자들의 평균연령은 22세였으며(SD = 2.24), 대
학교 1학년 학생이 15.3%, 2학년 학생이 34.8%, 
3학년 학생이 25.9%, 4학년 학생이 24.0%로 학년
별 분포가 비교적 유사하였다. 현재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지를 물어보았을 때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전체의 63.4%였으며, 함께 살
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36.6%로 나타
났다. 본 연구는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윤리센터
(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IRB 승인 번호: 
SSWUIRB-2021-045).

측정도구

레벤슨 자기보고 정신병질 척도(Levenson 
Self-Report Psychopathy Scale: SRPS)

레벤슨 자기보고 정신병질 척도는 정신병질의 
행동적 특성과 성격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Levenson 외 연구진(1995)이 개발한 26개 문항의 
자기보고식 검사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수정과 
공정식(2007)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
도는 일차적 정신병질 요인과 이차적 정신병질 요
인으로 분류되어 있다. 일차적 정신병질 요인(16개 
항목, 예: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조작하기를 
좋아한다.”)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기적이고 교묘
하게 행동하는 경향과 무관심하며 조작적인 태도 
등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이차적 정신병질 요인
(10개 항목, 예: “대부분의 나의 문제는 다른 사람
들이 나를 잘 이해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다.”)은 충동적이고 자기패배적인 생활방식 등과 
같은 행동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26개 문항 중

에서 7개의 문항은 역문항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모든 문항은 4점 척도(1점: 정말 아니다, 4점: 정말 
그렇다)로 평정한다. 각 문항의 응답을 모두 합산
하여 개인의 점수를 계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
신병질 성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영문 원척도의 
전체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85, 일차
적 정신병질 문항은 .83, 이차적 정신병질 문항은 
.69였다(Brinkley et al., 2001). 한국어 버전의 경
우, Cronbach’s α 값을 떨어뜨리는 4개의 문항을 
제외한 후 나머지 22개의 문항에서 내적합치도는 
.85로 나타났다(이수정, 공정식, 2007). 본 연구에
서는 모든 문항을 사용하였고, 산출한 전체 내적합
치도 계수는 .84, 일차적 정신병질 문항의 합치도
는 .79, 이차적 정신병질 문항의 합치도는 .74이었
다. 

부모를 향한 거짓말 설문(Lying to Parents 
questionnaire)

연구 참가자들이 부모에게 얼마나 자주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Engels 외 연구진(2006)
이 개발한 부모를 향한 거짓말 설문(lying to 
parents questionnaire)을 한국어-영어 이중언어
자가 한국어로 번안하고 연구자가 검토하여 사용하
였다.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된 이 설문은 참가자
들이 현재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는 빈도를 평가한
다. 부모를 향한 거짓말은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
된다. 첫째, 활동과 행동에 대한 명백한 거짓말 8
개 문항(예: “부모님께 당신이 참여하고 있는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하십니까?”), 둘째, 친사회적 거짓말 
2개 문항(예: “부모님께 선의의 거짓말을 하십니
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황과 사건에 대한 과
장 2개 문항(예: “부모님께 당신이 경험하는 것을 
과장해서 말합니까?”)이다.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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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그러한 거짓말을 하는 빈도를 5점 척도(1점: 
절대 하지 않음, 5점: 매우 자주 함)로 답변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여 개인의 점수를 계
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는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영문 원척도(Engels et 
al., 2006)의 내적합치도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는 .84로 나타났다. 

헬리콥터 부모역할 척도(Helicopter Parenting 
Scale; HPS)

연구 참가자가 지각한 자신의 부모의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측정하기 위해 LeMoyne과 Buchanan 
(2011)이 개발한 헬리콥터 부모역할 척도
(Helicopter Parenting Scale; HPS)를 유계숙
(2014)이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예: “나의 
부모님은 항상 나의 활동에 매우 관여해왔다.”), 5
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
로 평정한다. 10개 문항 중 3개 문항은 역문항으로 
제시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을 합산하여 개인의 점
수를 계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성인진입
기에 도달한 현재까지 자신의 삶에 개입하고 자율
적인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을 허용하지 않는 정도
가 강하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영문 원척도의 내
적합치도는 .71로 나타났고, 유계숙(2014)의 연구
에서는 내적합치도를 낮추는 2문항을 제외하고 8문
항의 내적합치도는 .7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산출한 내적합치도는 
.74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정보
연구 참가자들의 연령, 성별, 학년, 부모와의 동

거 여부 등을 묻는 문항들을 설문지에 포함하였다. 

이 중, 부모와의 동거 여부를 알아본 이유는 헬리
콥터 부모역할과 대학생의 심리적 부적응 사이의 
관계가 부모와 동거하는 대학생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에 비하여 더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
이다(Hong & Cui, 2020).

연구절차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주로 방문하는 온라인 커
뮤니티 등에 설문 광고와 함께 설문으로 바로 연결
되는 링크를 게시하여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연구
에 대한 설명을 읽고 동의한 후 설문이 이루어졌
다. 설문은 레벤슨 자기 보고 정신병질 척도, 부모
를 향한 거짓말 설문, 헬리콥터 부모역할 척도, 그
리고 인구통계학적 정보 문항 순서로 제시되었다. 
모든 문항에 답변한 연구 참가자들에게는 사후 설
명과 함께 설문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2,000원 상
당의 편의점 기프티콘을 지급하였다.

자료분석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2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의 분석을 시행하였
다. 첫째, 측정 변인 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
하며, 각 변인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주요 변
인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
하였다. 셋째, Hayes(2013)가 제안한 PROCESS 
macro를 통해 지각된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청년
들의 정신병질 성향 간의 관계에 있어 청년들의 부
모를 향한 거짓말 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부트스트랩(bootstrap)기법을 통해 간
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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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se t p LLCI ULCI
헬리콥터 부모역할 → 부모를 향한 거짓말 0.292 0.068 4.291 .000 0.158 0.426
헬리콥터 부모역할 → 정신병질 성향 0.073 0.079 0.917 .360 -0.083 0.229
부모를 향한 거짓말 → 정신병질 성향 0.435 0.055 7.943 .000 0.327 0.543

표 2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정신병질 성향 간의 관계에서 부모를 향한 거짓말의 매개효과 검증(N = 437)

변인 1 2 3

1. 헬리콥터 부모역할 -

2. 부모를 향한 거짓말 .179** -

3. 정신병질 성향 .107* .374** -

M(SD) 28.61(5.41) 31.25(7.87) 57.02(9.37)
*p < .05. **p < .01.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 계수(N = 437)

결  과

기술통계 및 주요 변인 간 상관 관계

먼저, 각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
과, 참가자들의 지각된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부모
를 향한 거짓말(r = .179, p < .01), 그리고 참가자
들의 정신병질 성향(r = .107, p < .05)과 정적 상
관을 보였다. 또한, 참가자들의 부모를 향한 거짓
말은 정신병질 성향과 유의한 정적 상관(r = .374, 
p < .01)을 보였다.

지각된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대학생의 

정신병질 성향의 관계에서 부모를 향한 

거짓말의 매개효과

본 연구의 예비 분석 결과, 세 가지 주요 변인, 

즉 헬리콥터 부모역할, 부모를 향한 거짓말, 그리
고 정신병질 성향에 있어 성별에 따른 유의한 평균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ps > .05. 부모와의 동거 
여부의 경우, 동거 여부에 따라 참가자들의 정신병
질 성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p > .05, 지
각된 헬리콥터 부모역할(동거: M = 29.13, SD = 
5.53, 비동거: M = 27.71, SD = 5.10)에 있어 동
거 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F(1, 
435) = 7.010, p = .008. 또한, 부모와의 동거 여
부에 따라 부모에 대한 거짓말(동거: M = 30.37, 
SD = 7.95, 비동거: M = 32.78, SD = 7.50)에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F(1, 435) = 9.736, p 
= .002. 따라서 이후 분석에서는 부모와의 동거 여
부를 더미 변수화하여 통제한 후, 헬리콥터 부모역
할과 대학생 자녀의 정신병질 성향 간 관계에서 자
녀의 부모를 향한 거짓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
다.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이용하였으며,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각 경로들의 유의성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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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Effect BootSE BootLLCI BootULCI
헬리콥터 부모역할 부모를 향한 거짓말 정신병질 성향 0.127 0.040 0.056 0.214

표 3 부모를 향한 거짓말의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N = 437)

그림 2.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정신병질 성향 간의 관계에서 

부모를 향한 거짓말의 매개효과(N=437). 경로계수는 비표

준화 계수임. 모형의 가독성을 위하여 통제변인(부모와 동거 

여부)은 경로에서 따로 표시하지 않음.

증 결과, 지각된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부모를 향한 
거짓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292, t = 4.291, p = .000). 부모를 
향한 거짓말은 정신병질 성향에 유의한 영향(B = 
.435, t = 7.943, p = .000)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
졌다. 매개변인 없이 동거 여부를 통제한 별도의 
분석에서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정신병질 성향에 유
의한 영향을 미쳤다(B = .200, t = 2.406, p = 
.017). 그러나 매개변인이 투입된 본 분석에서 헬
리콥터 부모역할은 정신병질 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B = .073, t = .917, 
p = .360).

대학생들의 지각된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정신병
질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를 향한 거짓말의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
(Shrout & Bolger, 2002)을 실시하였다.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부모를 향한 거짓말을 경유하여 정신병

질 성향에 이르는 경로의 매개를 5,000회 반복 추
출하여 부트스트랩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부모를 향한 거짓말을 경유하여 정신병질 성향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간접효과(B = .127)의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
를 향한 거짓말은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정신병질 
성향을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I 
[0.056, 0.214].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정
신병질 성향 간의 관계에서 부모를 향한 거짓말의 
완전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높을수
록 자녀가 부모를 향해 거짓말을 더 빈번히 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대학생 자녀의 정신병질 성
향이 높아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이는 본 연
구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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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진입
기 청년들이 지각한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거짓말, 그리고 자녀의 정신병질 성
향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자녀의 
정신병질 성향 간의 관계에 있어 자녀의 부모를 향
한 거짓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
구의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이 지각한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대학생들의 부모를 향한 거짓말 빈도와 정적인 상
관을 보였다. 둘째, 대학생들이 지각한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그들의 정신병질 수준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셋째, 대학생들이 부모에게 하는 거짓말 
빈도는 대학생들의 정신병질 수준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부모를 향한 거짓말
은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정신병질 간의 관계를 매
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예측한 것과 일관적으로,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자녀의 부모를 향한 거짓말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헬리콥터 
양육은 성인진입기 자녀를 보호하고, 또한 자녀들
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선한 
의도(benevolent intentions)를 반영함(Givertz & 
Segrin 2014)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의 독립 욕
구를 강하게 보이는 성인진입기(Goldscheider & 
Goldscheider, 1999; Seiffge-Krenke, 2009)의 
특성상, 자녀들은 부모의 지시와 통제를 따르기보
다는 부모에게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함으로써 
부모의 과보호에 대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Jensen 
et al., 2004). 이러한 연구 결과는 헬리콥터 부모
역할이 성인진입기 자녀의 진실성(authenticity; 

Turner et al., 2020) 그리고 주장성(assertiveness; 
김가연, 박주희, 2019)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관된 연구 결과로 보인다. 즉, 헬리
콥터 부모역할을 높게 지각한 청년들은 자기 본연
의 진실한 모습으로 살거나 혹은 자신의 의견을 
타인에게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에 실패할 가능성
이 높다는 것이다.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양식은 대화 지향적
(conversation-oriented)이기보다는 동조 지향적
(conformity-oriented)임을 고려하여 볼 때에도
(Odenweller et al., 2014), 성인진입기 대학생들
은 부모의 헬리콥터 역할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와 
소통하기보다는 부모의 가치와 의견에 동조하는 양
식, 즉 진실성이 낮은 의사소통을 할 가능성이 높
다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 결과, 대학생 자녀의 부모를 향한 거짓
말 정도가 높을수록 그들의 정신병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
로 부모가 과거 양육 시 자녀에게 거짓말을 많이 
할수록 대학생 자녀가 부모에게 거짓말을 많이 하
며, 결과적으로 정신병질 수준이 높은 등 심리적 
부적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 연구 결과
(Santos et al., 2017; Setoh et al., 2020)와 일
맥상통하는 결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잦은 거짓말이 그들의 외현화 
문제, 낮은 자기통제, 그리고 정신병질 성향과 연
관이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관된 결과로 해석
된다(Engels et al., 2006; Gervais et al., 2000; 
Levenson et al., 1995; Stouthamer-Loeber, 
1986). 

또한, 본 연구 결과는 가설상 예측한 바와 마찬
가지로 부모를 향한 거짓말이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대학생의 정신병질 성향 간 관계를 매개함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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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특히, 이 매개효과는 완전 매개효과로 나타
났는데, 이는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정신병질 성향 
간의 관계는 부모를 향한 거짓말의 간접효과를 고
려할 때만이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신병질
의 발달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을 다차원적 관점에
서 부모의 기질적 특성과 양육방식이 어떻게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병질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
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의 반사회적 성향이
나 이기적인 성향 등 기질적인 특성은 권위주의적 
양육방식 등 특정한 양육방식을 경유하여 아동의 
정신병질 수준을 예측한다(Gao et al,, 2021; 
Zhong et al., 2020). 성인진입기 청년들을 대상으
로 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
와 자녀의 부모에 대한 행동의 상호작용을 동시에 
고려할 때에 성인진입기 자녀의 정신병질의 발달을 
일정 부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의 기질적 측면
을 함께 포함하여 연구함으로써, 부모의 기질과 양
육, 그리고 성인 자녀 스스로의 부모에 대한 행동
이 복합적으로 어떠한 심리사회적 결과를 이끄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가
족상담 또는 대학생의 상담 장면에서 유용하게 활
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예컨대, 가족상담 장
면에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오히려 성인기 자녀들이 부모
와 진실한 소통을 하는 것을 막고 성인기 자녀들의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이끌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을 인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자녀 
간 보다 열린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 개입을 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
들을 가족 상담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
를 대상으로 개입하여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현

실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으나, 당사자인 대학생 자
녀를 대상으로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사소통 방식
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자녀의 심리적 적응을 증진
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주장
성을 확보(김가연, 박주희, 2019)하여 부모와 보다 
진실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헬리콥터 부모역할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대학생들의 우울(Lee & Kang, 2018; Reed et al., 
2016)이나 안녕감(LeMoyne & Buchanan 2011; 
Schiffrin et al., 2014)과 같은 변인에 주목해왔
다. 이러한 개인 내 정신 건강 변인에서 나아가, 
연구자들은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대학생 성인들의 
자기애적 성향(Segrin et al., 2012, 2013), 사회불
안(Moilanen & Manuel, 2019), 그리고 친사회성
(McGinley, 2018) 등과의 관련성을 탐색함으로써 
높은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성인진입기 자녀들이 사
회적 정보를 해석하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접근
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선행 연구들은 헬리콥터 부
모역할이 성인 자녀의 심리적 결과에 미치는 일방
향적인 관계를 연구했다면, 본 연구는 성인 자녀들
이 부모에게 어떠한 행동과 태도를 보이는지가 헬
리콥터 부모역할과 자녀의 심리적 결과 간의 관계
에 있어 매개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헬
리콥터 부모역할의 영향에 대해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헬리콥터 부모역할
이 그 양육 태도의 본질상, 성인진입기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와의 관계에서 거짓말을 더 자주 하도
록 요구할 것이라는 가설을 토대로, 헬리콥터 부모
역할, 부모를 향한 거짓말, 그리고 정신병질 성향
의 관계에 대해 최초로 주목한 연구이다. 본 연구
의 결과는 대학생들의 헬리콥터 부모역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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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으로써 보이는 부모에 대한 일상의 잦은 거짓
말의 경험들이 그들이 부모 외 타인을 대할 때도 
기만 혹은 조작적인 태도를 보이도록 이끌 가능성
이 있음을 시사한다.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추후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
다. 첫째, 본 연구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로써 측정 변인 간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본 연구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대안 
가설 중 하나는 부모에게 거짓말을 자주 하는 대학
생들이 자신의 부모의 헬리콥터 부모역할 정도를 
더 과도하게 평가하였을 수 있다. 또한, 부모를 향
한 거짓말과 정신병질 성향과의 관계 역시 본 연구
에서 설정한 경로의 역방향으로, 오히려 높은 정신
병질의 기질이 부모에게 거짓말을 많이 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제한점
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향후 실험 
연구 혹은 종단적 접근을 통해 헬리콥터 부모역할, 
부모를 향한 거짓말, 그리고 정신병질 성향 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포함하여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관련된 많은 선행 연구에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
는 중요한 한계점은 이러한 연구 결과가 현재의 헬
리콥터 양육의 결과인지, 혹은 어렸을 때부터 지속
적으로 행해진 과잉보호적(Clarke et al., 2014; 
Cui et al., 2019) 혹은 과잉통제적(Barber, 1996; 
Silk et al., 2003)인 양육의 부정적 효과가 지속된 
것인지 알기 어렵다. 관련하여, 헬리콥터 부모역할
은 주로 아동기 양육 연구에서 언급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통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이지만
(Padilla-Walker & Nelson, 2012), 그와 동시
에 자녀에 대한 깊은 관심에 따른 과잉개입
(over-involvement)과 과보호를 보이는 태도라는 

점에서 아동기 부모의 너그러운 양육(indulgent 
parenting)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기도 한다(Cui, 
et al., 2019). 따라서, 성인진입기를 대상으로 한 
일회성의 연구만으로는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성인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에 있어 제한점
이 존재하며, 추후 종단 연구를 통하여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양육 방식 및 아동의 기질과 현재 성인
진입기의 부모역할 및 발달적 결과에 대해 체계적
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응답 방식의 특성에 관한 한계이다. 본 연
구에서 연구 참가자들이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였
기 때문에 부모의 실제 양육방식을 제대로 반영하
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참가자들은 자신
의 부모를 향한 거짓말 혹은 정신병질을 평가하는 
척도에 응답할 때에 타인에게 자신의 바람직한 이
미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과 같은 응답 편향을 보였을 가능성
이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
녀가 함께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여 그 수
준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가설을 확인해 볼 필요
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성인진입기 연령을 대상으로 하
였으나, 연구 참가자들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
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직군과 문화의 성
인진입기 연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 결과
의 일반화 가능성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신병질 성향이라는 
종속변인에 주목하여 대학생들이 부모에게 하는 
거짓말이 그들의 일상의 사회생활과 어떻게 연결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그
간 선행 연구(Bradley-Geist & Olson-Buchanan 
2014; LeMoyne & Buchanan, 2011; Odenw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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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4; Padila-Walker et al., 2012; 
Schiffrin et al. 2014; Segrin et al., 2012; 
Urry et al., 2011)에서 다룬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청년들의 우울, 불안, 안녕감 등 정신 건강 관련 
변인 간의 관계에서 부모에게 하는 거짓말이 어떠
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헬리콥터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보다 큰 그림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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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s’ involvement is generally related to many positive child outcome. However, recent studies 
have found the negative effects of over-controlling parenting, or "helicopter parenting," in college 
students.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lying to one's paren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helicopter parenting and psychopathic tendencies in emerging adulthood. Korean 
college students (N = 437) reported their parents' helicopter parenting, current deceptive behaviors 
toward parents, and psychopathic tendencie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adults who reported higher 
levels of helicopter parenting showed higher levels of deception toward their parents and higher levels 
of psychopathic tendencies. The levels of deception toward parents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helicopter parenting and psychopathic t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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